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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동권씨 복야공파 파조派祖
( 1 0세 휘 수홍守洪)의 5대 종
손 종정공宗正公 휘 사종嗣宗
의 넷째 아들 감정공監正公 휘
집덕執德은 여말선초 왕조 교
체기에 기관棄官하고 처향인
경상도 가수현嘉樹縣 대평리大
坪里, 지금의 합천군陜川郡 대
병면大幷面 성리城里 악견산岳
堅山 자락에 낙향 복거하여
6 0 0여 년이 지나면서 그 후손
이 수만으로 번성해서는 서부
경남 일대에 퍼져 세거지를 이
루어 왔다. 이곳 악견산하 죽
전마을의 오래된 영빈관 격의
정사 삼산재三山齋 삼문 앞에
그 후손들이 헌성하여 입향조
감정공의 유허비遺墟碑와세거
비世居碑를 세웠다. 그리고 지
난 2 0 1 0년 1 0월 1 6일, 음력 9월
9일 중양절을 기해 이곳에서
고유제와 제막식을 거행하였는
데 이 행사에 원근의 후손 및
내빈 5 0 0여 명이 참석하여 큰
성황을 이루었다. 
감정공 후손은 대략 1만호에

5만을 헤아리는데 합천陜川ㆍ
거창居昌ㆍ함양咸陽ㆍ산청山
淸ㆍ밀양密陽ㆍ창원昌原 등지
에 집성촌을 이루어 세거하였
고, 현재는 대처로 퍼져 대구
· 부산ㆍ서울 등 전국으로 분
포하여 거주하고 있으며 정치
ㆍ경제ㆍ사회ㆍ문화계등에 명
성을 드러내는 인물을 많이 배
출하고 있다. 이날 행사는 감
정공 문중이 생긴 이래 가장
큰 규모가 된다 하였는데 그만
큼 자리를 빛내는 명사와 내빈
이 많았다.
오전 1 0시에 시작된 행사는

먼저 유허비 앞에 제물을 진설
하고 고유제告由祭부터봉행하
였다. 예복을 갖춰 입은 후손
3 0여 명이 앞줄에 도열한 가운
데 집례 권동술權東述씨의 창
홀唱笏에 따라 진행되는 행례
에서 수비竪碑추진위원장인권
해갱權海≰씨가 초헌관으로 작
헌하고 독고유는 봉화의 검교

공파 3 4세 동애東厓 권헌조權
憲祖씨가 지은 것을 밀양의 학
산공鶴山公 문중 종손 권기덕
權奇德 전영남대 교수가 봉독
하였다. 아헌은 권정호權正浩
전 경남도교육감이, 종헌은 진
주의 권재현權載賢씨가, 좌우
집사는 권민호權玟鎬 · 권영
옥權寧沃씨가 행하였고, 음복
례와 분축焚祝을 끝으로 예를
필하였다. 
철찬 후 자리를 정돈한 다음

유허비와 세거비의 제막식이
시작되었다. 대병면장을 지낸
권석근權碩根씨가 사회를 맡고
수비추진위원장권해갱씨가 개
회를 선언하였다. 국민의례와
시조 태사공 이하 열선조에 대
한 묵념에 이어 총무 권영록權
永錄 씨가 사업추진 경과를 보
고하였다. 그 대략은 다음과
같았다. 

2 0 0 9년 6월 5일 합천군 대병
면 성리 삼산재에서 첫 모임을
열어 구상을 숙의하고, 동년 6
월 2 9일 진주晉州에서 두 번째
모임을 갖고 유허비 및 세거비
를 건립하기로 의결. 다시 7월
2 9일 삼산재에서 발기인 회의
를 열어 6 9인이 참석한 가운데
수비추진위원회를 구성, 위원
장 이하 추진위원을 선임키로
하여, 위원장으로 권해갱權海
≰씨를 선출하고 고문 및 부위
원장은 각문중에서 추천하여
선임키로 하며, 부지는 대병
면 성리 1 2 4 9 - 3번지로, 삼산재
문중에서 145평을 기증키로
함. 비석은 유허비와 세거비로
하되 세거비는 자연석自然石으
로 하기로 결정. 사업 추진 실
무는 추진위원회 집행부에 위
임하고 경비는 자손의 헌성금
獻誠金으로 하되 부족분은 종
전宗錢으로 보충키로 함. 
2 0 0 9년 8월 8일 삼산재에서

임원회의를 열어 유허비는 9척
에 거북 좌대와 용두껍을 쓰도
록 하고, 세거비는 유허비와

균형이 맞게 좌대를 갖추도록
함. 자연석 구입건은 소위원회
에 위임하고 비문 찬자撰者는
몇 분을 추천받아 결정하기로
함. 9월 5일 삼산재에서 임원
회의를 다시 개최하여 권갑현
權甲鉉 교수에게 가장家狀 및
자료 준비를 위탁하고, 비문은
최근덕崔根德성균관장에게 의
뢰하기로 의결. 10월 2 3일 권
영옥權寧沃 수석부회장 외 4인
이 서울로 성균관장을 예방禮
訪하여 비문 찬술을 부탁.
2 0 1 0년 4월 1 1일 삼산재에서

임원회의를 열고 비문 글씨를
서예가 소헌紹軒 정도준鄭道準
씨에게 의뢰하기로 결정. 석재
는 함양 등 여러 곳을 다녀본
끝에 대병면 성리 자연석 집하
장集荷場에서 구입을 결정. 8
월 2 4일 삼산재에서 임원회의
를 개최하고, 비석의 제작자는
합천군 삼가면 소오리‘현대석
물’로 결정. 9월 1 6일 산청군
하정리에서 임원회의를 개최,
제막식 날짜를 2 0 1 0년 1 0월 1 6
일(토) 11시로 정하고, 축사
및 책자 발간, 행사 경비 조달
관계 등을 결정. 10월 4일 송
옥가든에서 실무자 및 청장년
연석회의를 열고, 제막식 당일
행사 진행 및 내빈 접대 준비
사항 등을 논의.

다음 추진위 권영옥權寧沃
수석부위원장의 사회로 내빈이
소개되었다. 하창환河敞喚 합
천군수ㆍ서예가 정도준ㆍ문준
희 도의원ㆍ이용균 정종석 군
의원ㆍ김영수金英洙 합천군유
림회장ㆍ정종엽鄭鍾燁 합천군
노인회장ㆍ이우열李佑烈 강양
江陽향교 전교ㆍ이주석李周碩
초계草溪향교 전교ㆍ한두석韓
斗錫 합천향교 전교ㆍ차판암車
判岩 합천문화원장ㆍ강석정姜
錫廷 전 군수ㆍ김련金煉 전 합
천문화원장ㆍ이완규李完圭 단
성丹城향교 전교ㆍ정태수鄭泰
洙 산청군문화원장ㆍ정태근鄭
泰根 산청유림회장 등이 소개
되고, 문중 인사로는 권익현權
翊鉉 전 민정당 대표ㆍ권해옥
權海玉 전 의원ㆍ권영길權永吉
국회의원ㆍ권병현權丙鉉전 주
중대사ㆍ권정호權正浩전 경남
도교육감ㆍ권경석權炅錫 국회
의원ㆍ권병석權丙錫전 합천문
화원장ㆍ권계동權啓東 복야공
파종회장ㆍ권사영權四榮 세일
사 회장ㆍ권영달權寧達 전 산
청문화원장ㆍ권갑현權甲鉉 동
양대 교수 등이 소개되었다.
이어 감사패가 증정되었는데
비문을 지은 최근덕崔根德 성
균관장, 글씨를 쓴 정도준鄭道
準씨, 하종길河鐘吉조합장, 한
청수韓淸洙 현대석물 사장에게
감사패가, 권영록 추진위 총무
에게 수여되었다.
환영의 인사말 순서에서 권

해갱 추진위원장은‘청명한 가
을 중구절重九節에 2 0대조 군
자감정軍資監正 휘 집덕공의
유허비와 세거비 제막식에 참
석하신 내빈 여러분과 본방손
여러분 대단히 반갑고 감사하
다. 공은 여말선초 혼란기에
서울에서 군자감정으로 계시다
가 기관하시고 심산유곡 이곳
대병의 죽전마을로 낙향셨다.
묘소가 마을 앞 천동泉洞에 위
치하고 중건한 지 2 0 0여 년이
되는 한천재寒泉齋가 묘하에
있어 지방문화재로 지정되어
있다. 공의 후손이 번창하여
각처에 문호와 집성촌을 이루
어온 나머지 현재 5만여 인구
를 헤아리거니와, 공께서 돌아
가신 지 6 0 0여 성상이 지나도
록 유허에 작은 표석 하나 세
우지 못한 것을 항상 안타깝게

생각해오던 차에 이제야 문중
과 후손의 뜻을 모아 이 자리
에 유허비와 세거비를 세우게
되었다’는 요지를 설파하였다.
하창환 합천군수가 축사를 먼
저 하고 다음은 안동권씨 대종
회장을 대신하여 대종회 부회
장인 권계동 복야공종회장의
축사가 있고 나서,  본손으로
서 권익현 · 권해옥 전의원과
권영길 의원이 차례로 감사와
격려의 인사말을 하였다. 
축사와 격려사를 모두 마치

고는 내빈과 문중 대표인사 3 0
여 명이 유허비와 세거비의 제
막 테이프를 절단하여 참석자
모두의 큰 박수소리와 함께 두
거비가 모습을 드러냈고 곧 자
리를 정돈하고 나서 비문이 봉
독되었다. 정오가 넘어 제막의
공식 행사를 마친 참석자들은
행사장 앞 너른 논바닥에 중형
천막 3 0여개를 설치하여 마련
한 임시 뷔페 식당으로 이동하
여 축하의 순배를 나누며 점심
식사를 즐겼다.
이날의 행사를 이룬 추진위

원회의 임원 명단, 봉독된 비
문 및 고유은 다음과 같았다.

● 추진위원회 임원
고문 : 권도희權都熙ㆍ권재

현權載賢ㆍ권영달權寧達ㆍ권
진혁權珍赫ㆍ권재현權載賢ㆍ
권종현權宗鉉ㆍ권사영權四榮
ㆍ권재기權載祺ㆍ권영한權永
漢ㆍ권재혁權載赫ㆍ권길상權
吉相ㆍ권익현權翊鉉ㆍ권태혁
權泰赫ㆍ권해옥權海玉ㆍ권오
익權五翼ㆍ권정호權正浩ㆍ권
영길權永吉ㆍ권경석權炅錫ㆍ
권영식權永軾ㆍ권덕수權德洙
ㆍ권재월權載月ㆍ권영평權寧
平
위원장 : 권해갱權海≰
수석부위원장 : 권영옥權寧

沃
부위원장 : 권기덕權奇德ㆍ

권재형權載炯ㆍ권중원權重元
ㆍ권덕상權悳相ㆍ권재목權載
穆ㆍ권재호權載好ㆍ권동술權
東述ㆍ권석호權錫鎬ㆍ권갑현
權甲鉉
감사 : 권민호權玟鎬ㆍ권영

위權寧瑋
총무(겸재무) : 권영록權永

錄
운영위원 : 권사현權仕鉉ㆍ

권기현權基鉉ㆍ권태현權台鉉
ㆍ권영찬權泳贊ㆍ권해진權海

복야공파 서부경남 입향조 감정공 유허비ㆍ세거비
합천군 대병면 성리 악견산하 삼산재 앞에 세워
제막식에 5 0 0여 후손·지역인사운집

▲ 감정공의 유허비와 세거비. 오른쪽이유허비, 왼쪽이 세거비이다

▲ 악견산이 뒤로 보이는 삼산재 앞에서 감정공의 유허비가 제막되고 있다


